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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한상대회, 첫 민간 운영위원장 체제 출범

- 황병구 운영위원장, 윤덕창 부위원장 임명...2년간 세계한상대회 주도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3.23.(월) 세계한상대회*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 

대한 임명식을 개최하고, 대회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본격 출범시켰다고 

밝혔다.

  * 세계한상대회 :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

구축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행사

 ㅇ 운영위원장에는 황병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이, 부위원장

에는 윤덕창 아시아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상연합회장이 임명됐다. 

 ㅇ 두 사람은 임명을 기점으로 2년간 세계한상대회 운영을 이끈다.

□ 이번 임명은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간 

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‘세계한상대회 운영 규정’에 따라 재외동포

청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.

 ㅇ 재외동포청은 앞서 ‘민간 자율성 강화’를 핵심으로 대회 운영 규정을 개정

했으며, 이를 통해 세계한상대회는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

방식으로 전환됐다.

□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“세계한상대회의 첫 민간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

큰 책임감을 느낀다.”며 “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

만들어내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임명은 세계한상대회의 

중요한 전환점”이라며 “민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회가 더 

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‘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’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

한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

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붙임 : 행사사진 3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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